피곤해진 연결사회, 네 탓이야!
[상상사전] ‘연결’
이자영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있다. ‘6명만 건너면 전세계 사람이 모두 아는 사람’이라는 이다’는 의미다. 로, 미국 영화배우 케빈 베이컨이 수많은 영화에 출연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연결돼되어있다는 점을 부각한 말에서 이다생겨났다. 나도, 내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이과도 어쩌면 내가 아는 사람일지도 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인연이 많다. 중국의 한 설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사람 사이간의 인연이은 서로의 손가락에 연결된 빨간 실로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오고 가는 수술실에서도 빨간 선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 사람들이 헌혈을 하는 이유다. 도 그 때문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른다. ‘한 핏줄’이라고 말하는 것도, 드라마에서 머리카락으로 친자검사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엔 ‘이웃사촌’, ‘대가족’과 같은 현실에서의연결은 많이 약해졌다. 약화됐다. 그 대신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통해 새로운 연결망이 형태가 형성된다. 됐다. 언제든지 자료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단체채팅방을 통해 쉽게 조별과제를 끝낼 수 있다.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연결된 사회일수록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져만 가고 조급함은 커져만 간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라면 게시물 관리, 메신저라면 인맥관리와 프로필 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만큼 누군가는 주시하거나 감시하고 있기에.

이제는 이 연결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다. 변해가는 연결사회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친하지만 현실에서는 어색한 관계도 많다. 하다. 온라인에서 만난 관계가 싸움으로 끝장나거나변질되기도 하고,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온라인에서선 친구일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지인도 친구도 아닌 완벽한 타인일 수도 있이다. 언제나 쉽게 연결될 수 있으니 사람들의 낭만도, 예의도 사라져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함께 겪은 세대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단지 추억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편함을 얻었지만 조급하고 건조해져 버린 지금의 연결사회 탓때문일 것이다. 일 것이다.
